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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먹거리로 취약계층 돕고 지역농가 살리고”
이마트, 경기도와 ‘신선한 그냥드림’ 사업⋯3년간 6억 지원

	□ 이마트, 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식재료 무상 제공 사업
- 도내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 ‘도움 필요’ 주민에 전달⋯3년간 6억원 후원
□ 14년간 희망배달마차로 소외이웃 돕고, 환아 치료·아동도서관도 꾸준히




이마트가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지역 친환경 농가 상생을 위한 '신선한 그냥드림' 사업에 나선다.

이마트는 22일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광명점에서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신선한 그냥드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전창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선한 그냥드림'은 이마트가 후원하는 기부금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 경기도 '그냥드림' 이용자들에게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그냥드림'은 복잡한 소득증빙이나 신청 절차 없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대표 복지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이마트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금을 활용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협력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고, 도내 17개 시·군 21개 그냥드림 사업장을 통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즉석밥, 국, 반찬 등 가공식품 중심의 지원 품목에 더해 신선 농산물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한 식생활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이마트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신선한 식탁' 사업을 이어 발전시킨 사회공헌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마트는 지난 2023년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신선한 식탁' 사업을 시작해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내 취약계층과 친환경 농가를 연결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마트는 경기도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 희망배달마차 사업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식생필품을 지원해 왔으며, '신선한 식탁' 사업과 함께 누적으로 9만2천여 세대에 약 34억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왔다. 

또한 경기도 내 이마트와 트레이더스가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한 후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19개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지역 상생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는 "이마트는 지역사회로부터 얻은 성과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철학 아래 경기도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신선한 그냥드림' 사업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힘을 보태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2012년부터 '희망배달마차' 사업을 통해 전국 약 40만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왔다. 또한 2006년부터 저소득계층 아동 결연 후원과 환아 지원 사업을 이어오며 누적 2만215명의 아동과 1,229명의 환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키즈 라이브러리(희망장난감도서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제주관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76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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